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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어느 분야의 학문이 인간의 호기심 또는 필요에 의해서 형성이 된 이후, 발전하는 과

정에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하게 된다. 초기에는 단순한 형태로 시작하였더라도, 그 이후

에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다른 분야와 병합 또는 융합하기도 한다. 지각구조연

구를 포함한 지구물리학의 연구도 변화를 거듭하여, 현재에는 지체구조 또는 지질학 분

야와 융합하여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지구내부의 구조와 상태를 알아내기 위해

서는 각 분야의 정보를 이용하여 종합적으로 해석을 한다. 지각구조연구를 위하여 지진

파를 분석하여 나타나는 결과는 지질학적 또는 지체구조학적으로 해석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지구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지질학 또는 지체구조학적으로 분석을 할 때, 지구

물리학적인 연구결과와 부합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각 분야의 연구자들은 관

련된 타 분야의 연구내용을 서로 잘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록 타 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수는 없어도, 그들이 연구한 결과를 잘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현재 한반도와 그 주변부에 대한 지각구조와 지체구조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

이 되었다 (Chough et al. 2000; Chang and Baag, 2006; Cho et al., 2007; Chang 

and Baag, 2007; Kim et al., 2007). 그러나 각 분야의 연구자들이 각자의 연구분야에

만 주로 관심을 집중하는 결과로 인해서, 한 분야의 연구결과가 타 분야의 결과와 서로 

맞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타 분야의 연구 결과에 곡해를 하거나 인용을 

잘 못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 한반도의 지질과 지체구조 

연구결과에 대한 이해를 잘 하므로 인해서, 지각구조의 다음 연구과제에 대한 아이디어 

창안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까지 한반도 및 주변부의 지각 및 지체구조 

연구결과에 대해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상호관계에 대해 토의해 보

고자 한다.      

2. 본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반도의 지체구조 형성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기로 한다. 일반

적으로 한반도는 낭림육괴, 경기육괴 및 영남육괴로 이루어져 있다 (Fig. 1). 이들 육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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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jor tectonic features and stratigraphy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Chough   

       et al. 2000)

는 선캠브리아기의 변성암으로 형성되었으며, 당시에는 현재의 위치와는 다른 곳에, 즉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 Chough et al. (2006)에 의하면 북중국 Sino-Korean block

에 해당하는 낭림육괴와 영남육괴는 근접한 거리에 있었고, South China block에 해당

하는 경기육괴는 이들 보다 남쪽 상당한 거리에 존재하였다. 후기 원생대(Protozoic)에 

경기육괴의 남측 변두리에는 옥천분지가 존재하였고, 북측 변두리에도 퇴적분지가 존재

하여 삼곳층이 형성되었다. 과거에는 이들 퇴적분지 형성에 대해 “geosyncline"이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였으나, 현재에는 그렇지 않다. 캠브로-오르도비스기에는 낭림육괴의 

남부에 평남분지, 그리고 이와 연결된 영남육괴의 북부에 태백산분지가 형성되어 퇴적층

이 쌓였다. 이들 두 퇴적분지는 서로 근접하여 사실상 하나의 분지로 해석될 수도 있다. 

경기육괴는 이 시기에 지속적으로 북상하여 낭림-영남육괴로 향하고 있었다. 데본기와 

석탄기에는 경기육괴의 북측의 퇴적분지에 임진층군이 퇴적되었다. 석탄기와 페름기에 

평남-태백산분지에 평안누층군이 퇴적되었다. 이 시기에는 경기육괴가 지속적으로 북상

하여 낭림-영남육괴에 근접하게 되고, 전기 트라이아스기에 결국 대륙충돌이 일어났다 

(Fig. 2). 이 현상이 소위 송림조산운동(Songrim orogeny)이다. 이 충돌로 인하여 낭림

육괴와 경기육괴 사이에는 임진강습곡대, 그리고 경기육괴와 영남육괴 사이에는 옥천습

곡대가 형성이 되었다 (Fig. 3). 즉, 경기육괴의 북측 변두리에 있든, 선캠브리아기의 삼

곳층과 데본-석탄기의 임진층군이 이 층돌에 의하여 습곡변형을 받았다. 또 경기육괴의 

남측 변두리에 퇴적된 선캠브리아기의 옥천층군이 이 시기에 습곡변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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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illustration of continental collision in the Mesozoic era 

    (Chough et al., 2000).

Fig. 3 Locations of Imgingang belt and Okcheon belt (Cho et al., 2007)

Fig. 4 Distribution of Vp/Vs values (Chang and Baag,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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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퇴적층들 뿐만이 아니라 충돌지역과 가까운, 낭림육괴 남측 변두리와 경기육괴의북

측 및 남측 변두리, 그리고 영남육괴의 북측 변두리 지역도 충돌에 의한 변형을 받았다.  

임진강습곡대와 옥천습곡대는 각 육괴의 변두리 지역 위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한반도가 3개의 육괴와 두 개의 습곡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정확

한 표현이 되지 못한다. 또한 변형 정도의 점이적인 지역적 변화를 감안해 볼 때, 이들 

습곡대의 경계선을 정확히 나타내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옥천습곡대와 임진강습곡대의 

경계선을 지질도에 실선이 아니라 점선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낭림육괴, 경기

육괴 그리고 영남육괴사이의 현재의 상대적인 위치와 대략적인 경계선은 알려져 있으나 

각 육괴의 전체적인 경계선은 정의되지 않는다. 

   임진강습곡대 주위에 대륙충돌의 영향(송림 조산운동)으로 과다하게 두꺼워진 지각이 

후기 트라이아스기 및 전기 주라기에 붕괴함으로서, 신장성의 응력환경이 형성되어 한반

도 내 여러 곳에 소규모 퇴적분지가 형성되고 대동층군이 퇴적되었다. 주라기에는 한반

도 동측의 해양판인 이자나기(Izanagi) 판이 서북쪽으로 섭입하는 영향으로 인해 한반도

의 넓은 범위에 대보화강암이 대규모로 관입하였다. 백아기에 이자나기판이 해령과 함께 

북쪽으로 섭입방향을 변경함에 따라서 영남육괴에 좌수향 주향이동 전단(shearing)에 의

한 pull-apart 퇴적분지가 형성되었다. 이 시기에 경상분지의 동남부를 포함한 한반도의

동남부에는 북동-남서 방향의 volcanic arc가 존재하였다(Chough and Sohn, 2010). 

이사실은 현재 이 지역에 지각이 두껍은(Chang and Baag, 2007)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신생대에는 태평양판이 서남서 방향으로 섭입을 하여 현재 동해의 위치에 pull-apart 분

지가 형성되어 지각이 인장됨과 동시에 동해가 생성되었다.

   Chang and Baag (2007)은 원거리 지진기록의 수진함수분석에서 Vp/Vs값의 분포를 

계산하여, 한반도의 경기육괴가 South China block에, 그리고 영남육괴가 Sino-Korean 

block에 연관이 된다는 지질학적인 연구결과(Chough et al, 2000)를 뒷받침하는 결론

을 내었다(Fig. 4). Vp/Vs 값의 분포가 과연 대륙충돌 이전의 각 육괴의 상태를 잘 나타

낼 수 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있을 수 있는 현상이다. 향후 별도의 타 연구에서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Shin and Baag (2000)은 원거리 지진기록의 pMP와 pP파

의 파형분석을 하여 북한지역의 지각두께를 계산한 결과, 백두산 부근에서 가장 두껍고 

추가령 열곡대 부근에서 상대적으로 얇다는 것을 밝혔다(Fig. 5). Chang and Baag 

(2007)의 수진함수분석에서 역시 추가령 열곡대 부근에서 지각두께가 주위보다 상대적

으로 얇다는 계산결과를 얻었다(Fig. 6). 향후 이 지역에 대해 타 지구물리학적인 연구와 

지질학적인 연구가 수행되어 이 지역의 화산활동과 지각구조와의 관계를 알아내야 할 것

이다. Choi et al. (2009)은 상시미동 잡음을 이용하여 표면파 토모그래피를 수행하여 

남한의 상부지각의 지지파속도구조 분포를 산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경상분지 서남측 경

계지역에서 약 5-8km 깊이에 분지경계선과 일치하는 선형의 저속도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Chough and Sohn (2010)의 지질학적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지질학적인 

증거가 되는 자료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3. 결론

   한반도와 주변부의 지질학적 및 지체구조학적인 기본적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지각

구조 및 지체구조적인 현재까지 연구된 결과에 대한 수 개의 경우를 비교검토해 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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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이들에 관한 연구는 상호보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의 연구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연구방법이 동원되어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되어 

야 할 것이다.    

Fig. 5 Distribution of crustal thickness in km in northern Korea

        (From Shin and Baag 2000)

Fig. 6 Distribution of crustal thickness in km in southern Korea 

        (From Chang and Baag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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